
1) 여기서의 문자는 구결자 등의 와 고유의 문자를 모두 포괄한다 형태가 어떠.借字

하든 전달 기호로서의 체계를 갖추었으면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

2) 필자는 구결이 현토된 불교경전과 세기에 정음으로 번역된 불교경전을 각15, 16

각 구결불경 언해불경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서지학에 입각한 명칭은 아‘ ’, ‘ ’ ,

니다 논의의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 .



3) 구결이 현토된 경전이 훈민정음 창제 이전인 여대와 선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

다 현전하는 조선시대 경전 중에도 구결이 현토된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 .

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국문자 창제 이전의 구결 경전에 있으므로 이 논의에서,

말하는 구결불경은 주로 여대와 선초에 조성된 구결이 현토된 경전을 이른다.

4) 언해 경전이 간행된 시기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다 그.

러나 주로 간행된 시기는 세기이고 세기 이후에는 현저히 줄어들었다15, 16 , 17 .

세기 이후에는 전시대에 간행된 경전을 중간 또는 복각하거나 번역 양식을 바꾸17

어서 간행한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5) 세기에 간행된 정음 문헌 중 상당수는 불교 관련 문헌이다 총 여 건 중15 . 40 29

건이나 된다 그런데 건 중에는 경전이 아닌 문헌도 있어서 그 모두를 언해 불. 29

경 또는 국역 불경이라고 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불경.

과 기타 불교관련 서적을 통틀어 불서라 부르기로 한다‘ ’ .



6) 세조 년 월 일 세조‘ ’, 7 (1461) 6 17 (初設刊經都監 置都提調提調使副使判官 乙酉條

실록 권 장24 25 ).

7) 성종 년 월 일 성종실록 권 장‘ ’, 2 (1471) 12 5 ( 13 18 ).命罷刊經都監 壬申條

8) 문헌의 수를 로 표시하는 것은 당시의 관례를 따른 것이다 한 문헌에 해당.件數

하는 책권의 수가 여럿인 경우가 많아서 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본計數

다 의 발문 의 발문 참조. (1472) (1495) .金守溫 學祖

9) 강신항 참조(1987: 250-255) .



10) 간경도감 설치 당시의 직책에 대해서는 주 참조6) .



서명 직책 도제조 제조 부제조 사 부사 판관 계

능엄경언해

년간(1462 )

3

계양군( ,

윤사로,

황수신)

7 5 4 2 3 24

법화경언해

년간(1463 )

2

윤사로( ,

황수신)

8 2 5 2 0 19

금강경언해

년간(1464 )

1

황수신( )
8 2 3 4 2 20

반야심경언해

년간(1464 )

1

황수신( )
8 2 3 4 2 20

원각경언해

년간(1465 )

1

황수신( )
9 1 5 3 1 20

11) 성종 년 월 일‘ ’, 2 (1471) 1 21一切停罷而獨不罷刊經 役夫匠百有七十餘人 甲午條

성종실록 권 장( 9 12 ).



12) 간경도감 본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강신항 박정숙 참조(1987), (1996) .

13) 예종 년 월 일 예종실록 권 장‘ ’, 1 (1469) 9 1 ( 7 14 ).上幸刊經都監 辛巳條

14) ‘刊經都監啓 火災可畏 請撤去傍近人家 命亦及二月撤去 凡二十三戶 給復賜米 悉

세조 년 월 일 세조실록 권 장’. 8 (1462) 1 30 ( 27 13 ).如宮城傍近居人例 乙丑條

15) 세조 년 정해년 월‘ ’, 12 (1466) 12 14夜司饔院東廊炭庫失火 延燒本院與刊經都監

일 세조실록 권 장( 44 49 ).丙午條

16) 성종 년 월 일 성‘ ’, 1 (1470) 4 14 (今刊經都監 本是權置衙門 事已便罷者也 壬戌條

종실록 권 장4 22 ).

17) 목록의 작성에는 김두종 강신항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박(1974), (1987), (1990),

정숙 등을 참고하였다(1996) .





18)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의 간행연도와 원간본의 비정은 김무봉 참조< > (1993) .



19) 외국어 학습서의 경우 같은 번역서라도 중국어 학습서에는 노걸대언해 라고< >

하였으나 몽고어나 청어인 경우에는 몽어노걸대 청어노걸대 라 하여 구분, < >, < >

했다.

20) 언해란 말이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년중종 월 의‘ ’ 1514 ( 9) 4 ‘丁未條 以諺解醫

중종실록 권 장부터이다’( 20 23 ) .書一張 下政院曰





21) 고서의 교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지금처럼 인쇄과정에서 원.

고와 대조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인출 후 잘못 되거,

나 빠진 곳을 고치는 일이다 인출 후의 교정인 경우 붓으로 가획하거나 칼로 탈.

획을 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쓰이기도 하고 잘못 된 글자를 오려내고 다시,

쓰거나 새로 인쇄하여 붙이는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잘못.

된 글자 옆에 새로 써넣는 경우도 있고 교정의 를 두기도 했다.印記



22) 김영배 에는 구결 법화경 과 법화경언해 에 대한 비교가 있어서 이 방(2002) < > < >

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23) 이 경은 갖은 이름이 길어서 흔히 대불정수릉엄경 수릉염경 능엄경 등으로, ‘ , , ’

줄여 부른다.



24)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활자본 권 끝에 있는 세조의, 10

어제발 을 비롯하여 신미 김수온 한계희의 발문이 낙장된 상태로나마 있( ) , ,御製跋

어서 알 수 있다.



내용 장수

진수릉엄경전 계양군( ) ( )進首楞嚴經箋 桂陽君 장4

조조관 열기( ) ( )雕造官 列記 장2

수릉엄경요해서 급남( ) ( )首楞嚴經要解序 及南 장5

능엄경 권 제1 장 계 장111 ( 122 )

능엄경 권 제2 장126

능엄경 권 제3 장119

능엄경 권 제4 장134

능엄경 권 제5 장90

능엄경 권 제6 장115

능엄경 권 제7 장95

능엄경 권 제8 장142

능엄경 권 제9 장123

능엄경 권 제10 장97







25) 석보상절 권 의 권은 현전본이 없는 듯하나 현전하는 석보상절 제< > 14 18 5 , < >～

에 법화경 권 의 서품 제 방편품 제 가 석보상절 권 에 법화경 권13 < > 1 1, 2 , < > 19 < >

의 제 품이 석보상절 권 에는 법화경 권 의 제 품과 권 의6 18 21 , < > 20 < > 6 22·23 7～

제 품이 석보상절 권 에 법화경 권 의 제 품이 실려 있으므로 미24 , < > 21 < > 7 25 28 ,～

발굴의 석보상절 권 의 권에는 법화경 제 품이 수록되어 있음< > 14 18 5 < > 3 17～ ～

을 추정할 수 있다.



권차 내용 장수

권 1

진묘법연화경전( )進妙法蓮華經箋 장5

조조관명 열기( )列記 장2

신주법화경서( )新註法華經序 장1~2

묘법연화경일여집주서(妙法蓮華經一如集

)註序
장3~5

묘법연화경 홍전서( )弘傳序 장6~18

묘법연화경 요해서( )要解序 장19~23

묘법연화경 권제 과문1 ( )

묘법연화경 서품제일( )序品第一

방편품제이( )方便品第二

장1~16

장17~130

장131~249

계 장279

권 2
비유품 제3

신해품 제4
계 장266

권3

약초유품 제5

수기품 제6

화성유품 제7

계 장201



권4

백제자수기품 제5 8

수학무학인기품 제9

법사품 제10

견보탑품 제11

제바달다품 제12

지품 제13

계 장201

권5

안락향품 제14

종지용출품 제15

여래수량품 제16

분별공덕품 제17

계 장213

권6

수희공덕품 제18

법사공덕품 제19

상불경보살품 제20

여래신력품 제21

촉루품 제22

약왕보살본사품 제23

계 장186

권7

묘원보살품 제24

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

다라니품 제26

묘장엄왕본사품 제27

보현보살권발품 제28

계 장194

총계

장1540









26) 이 책은 내제 다음의 역자 와 구결 작성자 기명란이를테면( ) ( ) ( ‘譯者 口訣 御定口

이 비어 있어서 초쇄 본이 아닌 듯 하다김무봉, ) ( ) (訣 慧覺尊者 信眉等 譯 初刷

참조1995 ).









27) 장인 활자본과 차이가 나는 것은 활자본은 매면 행인데 비해 목판본은 행25 9 8

으로 장 분량이 늘고 간기시주질 장이 더 있기 때문이다4 , · 1 .











내용 장수

진금강경심경전 장3

조조관명 열기 장2

반야심경현정기 병서 장1~14

반야바라밀다심경 장15~67

심경발 장2 총 장 책74 1





28) 이를 줄여서 대방광원각경 원각수다라 요의경 원각요의경 원각경 등으로 부‘ , , , ’

른다.



내용 장수

권1

圓覺經略鈔序 장1

圓覺經略疏序 장1~4

圓覺經序 장15~84

권2 圓覺經 上一之一 장1~118

권3 圓覺經 上一之二 장1~97

권4 圓覺經 上一之二 장98~192

권5
圓覺經 上二之一 장1~53

圓覺經 上二之二 장1~86

권6
圓覺經 上二之二 장87~173

圓覺經 上二之三 장1~47

권7
圓覺經 下一之一 장1~68

圓覺經 下一之二 장1~57

권8
圓覺經 下二之一 장1~65

圓覺經 下二之二 장1~47

권9 圓覺經 下三之一 장1~135

권10

圓覺經 下三之二 장1~103

進圓覺經箋 장1~3

雕造官 장1~2 계 장1148



29) 이의 구별은 내제 다음 두 줄에 나타나는 ‘ /御定口訣慧覺尊者臣僧信眉孝寧大君

이란 기록의 삭제 여부로 구별한 것인데 이러한 삭제’ ,臣補仁順府尹臣韓繼禧等譯

는 당시 간경도감의 폐쇄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안병희(

1979).













30) 에다가 몽산법어 권말에서 보제존자의 시각오선인법어를 옮겨서< > < > ‘ ’四法語

가 됐음< > .五法語










